
환경경영, 경쟁력으로 떠오른다!
상의 , 선진사례 통해 강조 … CEO들 필요성 인식하나 열정부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진 프레온(CFC)을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등 차세대 환경 제품들이 시장에서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간한 <CEO필독서, 알기 쉬운 환경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경영

이 신규 수익원 창출과 경비절감 등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2년 마쓰시다(松下)전기와 도시바, 히타치 등이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지 않는 냉장고를 일본시장에 앞

다투어 출시한 사례나 모토로라와 노키아 등 세계적 휴대폰 메이커들이 납땜을 하지 않는 제품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환경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일본 도시바가 제품출시에 앞서 소비자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0%가 제품가격이 1-2만엔 정도

비싸더라도 무프레온 냉장고를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것은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역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

졌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제품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례

구 분 대표 기업 주요 내용

신규수익 창출

마쓰시다 전기
ㆍ 2002년 프레온(CFC) 미사용 냉장고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

ㆍ 2003년 말부터 300ℓ 이상 모든 가정용 냉장고에 프레온 미사용 계획

모토로라
ㆍ 2001년 Swisscom과 공동으로 세계최초의 환경친화 휴대폰 개발

ㆍ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경비 절감

제 록 스
ㆍ 임대가 끝난 복사기를 재활용하는 자산재활용(ARM) 프로그램 시행

ㆍ 재료비, 폐기물처리비 등 연간 약 3억달러(약 3600억원) 비용 절감

다우케미컬

ㆍ 1986년부터 WRAP(Waste Reduction Always Pays) 프로그램 시행

ㆍ 독일 스타데 사업장은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ㆍ천연자원의 최적 활

용으로 연간 210만마르크(약 13억원) 비용 절감

브랜드가치 증대 3M
ㆍ 3P(Pollution Prevention Pays) 프로그램은 대표적 환경경영 성공 사례

ㆍ 1975-2001년까지 3P를 통해 8억달러 절감(82만톤의 오염물질 감축)
ㆍ 지속가능성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장기이익을 공유함을 입증

재활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경비를 절감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제록스는 임대했던 복사기들의 부품을 고품질, 저비용의 새로운 기계제작으로 재활용하는 <자산재활용 프로

그램(Asset Recycling Management)>을 통해 재료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연간 약 3억달러의 경비를 절

감하고 있다.

상의는 국내기업의 CEO들도 환경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환경경영에 따른 이익창출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선진기업 CEO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최근 환경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선진기

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경쟁하려면 환경경영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임을 CEO들이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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